
닛신보 - 2004년 3월 “하마마쓰” 공장 완전 폐쇄 

 

닛신보는 그 동안 1995년에 “나고야(名古屋)” 공장을, 1997년에 “도자끼(戶

崎)” 공장을 폐쇄한 이래, 2004년 3월에 “하마마쓰(浜松)” 공장의 생산을 완전 

정지한다고 발표하였다. 닛신보는 현재 30만 5천 추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

재 보유하고 있는 5개 공장 중 “하마마쓰” 공장이 가장 오래된 공장으로서 5

만여 추의 생산시설도 제일 노후한 상태여서, 이 공장을 폐쇄하게 되면 24만 

8천 추 규모가 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및 중국의 생산거점인 합판공장들의 

신·증설 시설들의 가동이 점차 궤도에 오르게 되면서, 일본내 감산분의 생

산이 해외거점에 의하여 보완되므로, 닛신보로서의 전체 영업량은 줄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마마쓰” 공장은 링정방기 5만 8,572추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종업원 101

명이 원간 순면사 700곤(梱), 합섬혼방사 1,000곤을 생산하고 있었다. 공장이 

폐쇄됨에 따라 종업원은 자(子)회사, 관련회사 등으로 알선해 고용을 확보하

도록 하고 있다. 생산시설 중 얼룩실 제조장치와 같은 부대장치 등은 일본내 

다른 공장으로 옮기게 되며, 정방기 등의 모든 노후시설은 폐기하기로 되어 

있다. 

닛신보의 일본내 공장의 현재 방적설비 가동률은 90∼95%로서, 고객의 요

구규격에 따라 생산품종의 교체가 빈번하여 가동률이 떨어져도 인적 능력은 

풀가동되고 있는 상태이다. 

현시점에서는 일본내에서 부가가치상품을 생산하고, 인도네시아나 중국의 

생산거점에서는 소품종 대량생산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상품을 생산하고 있

는데, 아직도 해외거점으로 생산을 옮겨야 할 품종이 더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하마마쓰” 공장을 완전히 닫게 된 것은, 해외에 있는 생산거점들



이 증·신설되면서, 가동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충실해져 일본내 시설을 과

다하게 유지하지 않아도 될만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방직 자(子)회사인 “니카와 텍스타일”은 닛신보의 출자비율

이 63%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적 제2공장이 

2002년 10월에 가동하기 시작하여 정방추수가 당초에 약 3만추이던 것이 8

만추로 약 2.7배가 되었다. 중국에서도 “베켄” 그룹에의 25% 출자합판으로 

신설한 방직회사인 영파유과면방직(寧波維科綿紡織)이 2003년 5월부터 부분

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일본내에서 생산하던 것을 해외거점으

로 이관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짐으로써 채산이 안 맞거나 겨우겨우 유지되

는 품목은 일본내에서 무리하게 생산하기를 고집할 필요가 줄어들게 되었다. 

그런데 닛신보의 5개 공장 중 가장 생산품종이 다양한 “하마마쓰” 공장은 

50수 단사, 60수 단사, 80수 단사 등의 순면사와 폴리에스터·면 혼방사 50수 

단사∼120수 단사, 각종 코어 얀 등을 생산하고 있었다. 이들 품종의 생산은 

대부분을 시즈오까(靜岡)현의 “후지에다(藤枝)” 공장으로 이관하였고, 일부는 

10만추 규모의 “시마다(島田)” 공장과 5만 5천 추 규모의 “도야마(富山)” 공

장으로 이관하였다. 

“후지에다” 공장에서는 폴리에스터·면 혼방의 33수 단사, 34수 단사, 44수 

단사, 45수 단사 등의 채산성이 좋은 실도 생산하고 있다. 이 공장은 “하마마

쓰” 공장으로부터 새로운 실의 생산설비와 기술을 인수하면서 위의 채산성

이 좋은 품종의 실 생산은 인도네시아의 “니카와 텍스타일”로 옮길 방침이다. 

닛신보의 방적부문은 지금까지도 영업손익이 흑자를 보이고 있었는데, “하

마마쓰” 공장의 조업정지는 기업체질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최종 마무리조

치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일본내에 남아 있는 4개 방직공장에 대한 시설의 

축소나 폐쇄는 “기본적”으로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참신한 고유의 각



종 실을 생산해야 할 종합방적으로서 이 정도 규모는 필수적이라고 판단하

고 있다. 


